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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factors of renewable energy consumption in Korea, China and Japan. We consider 

renewable energy consumption per capita as dependent variable, GDP per capita, CO2 emissions per capita and real oil prices 
as independent variables. To analyze this model, this paper uses three econometric methods such as OLS, fixed effect model 
and panel GLS, utilizing data from 1990 to 2006 in Korea, China and Japan. According to the results by OLS for each country, 
an increase in GDP per capita or CO2 emissions per capita or oil prices leads to an increase in renewable energy consump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by fixed effect model, an increase in GDP per capita or CO2 emissions per capita leads to an increase 
in renewable energy consumption. And real oil prices do not have a significant impacts on this model. According to the results 
by panel GLS, an increase in real GDP per capita as a proxy of income leads to an increase renewable energy consumption. 
And both CO2 emissions per capita and real oil prices do not correlated closely with renewable energy consumption. Thus oil 
is not substituted to renewable energy in Northeast asian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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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세계는 에너지 안보와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IEA(2009)에 따르

면, 신재생에너지 소비량이 연 3%로 에너지원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가 에너지 안

보와 지구온난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방안으로 모색되

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증가하는 신재생에너지 소비

량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북아

의 주요국인 일본, 한국, 중국을 대상으로 GDP, CO2배출량, 

유가를 신재생에너지 소비량 결정요인으로 설정하고, 신재생

에너지 소비량 결정모형을 실증분석한다. 

논문 1



신재생에너지14

논문 1

Chen et al(2007)과 Lee(2005)은 에너지 소비량 결정요인으

로 GDP를 사용하였으며, 이 연구들에 따르면 GDP와 에너지 

소비량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Apergis and Payne(2010)

는 OECD 20개국에서 GDP와 신재생에너지 소비량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기존연구들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동북아의 3개국의 신재생에너지 소비량을 결정하

는 첫 번째 요인으로 GDP를 설2정하였다.

CO2 배출량의 증가는 지구온난화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 

전세계는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여 시행

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은 주

요대안의 하나이다. 따라서 CO2 배출량이 증가하면 신재생에

너지 소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동북아 3개국

의 신재생에너지 소비량을 결정하는 두 번째 요인으로 CO2 

배출량을 설정하였다.

동북아 3개국의 신재생에너지 소비량을 결정하는 세 번째 

요인으로 유가를 설정하였다. 석유와 신재생에너지 대체에너

지원이라면, 유가가 상승할 때 신재생에너지 소비량이 증가

할 것이다. 일본, 중국, 한국에서 석유와 신재생에너지의 대

체재관계를 살핀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2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소비량 결정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피고, 3에서는 분석에 사

용하는 자료를 살핀다. 4에서는 모형을 실증분석하고, 5에서 

결론을 맺는다.

2. 선행연구

신재생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소비

량 결정에 관한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Apergis and 

Payne(2010), Sadorsky(2009a, 2009b)는 에너지 소비량 결

정에 관한 연구를 신재생에너지부문으로 확장하였다.

Apergis and Payne(2010)는 OECD 국가의 실질 GDP와 

신재생에너지 소비량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1985년부터 2005

년까지의 OECD 20개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소비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실증분석하였으며, 분석에 사용한 모형은 식 (1)이다.

    ε  (1)

Y : 실질GDP

RE : 신재생에너지 소비량

K : 총고정투자

L : 노동력

분석결과에 따르면 실질GDP와 신재생에너지 소비량, 고

정자본, 노동력 사이에 장기균형이 존재한다. 신재생에너지 

소비량이 1% 증가하면 실질 GPD는 0.76% 증가한다. 총고정

투자가 1% 증가하면 실질 GDP는 0.7% 증가한다. 노동력이 

1% 증가하면 실질 GDP는 0.24% 증가한다. OECD 20개 국가

에서 실질 GDP와 신재생에너지 소비량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Sadorsky(2009b)는 신흥경제국의 실질소득과 신재생에너

지 소비량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18개 신흥경제국의 패

널자료를 이용하여 실질소득과 신재생에너지 소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모형은 식 (2)이다.

    (2)

RE : 1인당 신재생에너지 소비량의 자연로그 값

Y : 1인당 실질GDP의 자연로그 값

식 (2)의 장기탄력성 추정결과에 따르면, 1인당 실질GDP

가 1% 상승하면 신재생에너지 소비가 3.39%~3.45%로 증가

한다. 18개의 신흥경제국에서 1인당 실질GDP와 신재생에너

지 소비량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Sadorsky(2009a)는 G7국가의 신재생에너지 소비량과 CO2 

배출량, 유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캐나다, 프

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이다. 1980년부터 

2005년까지의 연간자료를 이용하여 신재생에너지 소비량 결

정모형의 장기 탄력성을 추정하였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소비량을 결정하는 설명변수로 1인당 실질GDP, CO2배출량, 

실질유가를 사용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모형은 식 (3)이다.

      (3)

RE : 1인당 신재생에너지 소비량

Y : 1인당 실질GDP

CO2 : 1인당 CO2배출량

ROP : 실질유가

분석결과에 따르면, 1인당 실질 GDP가 1% 증가하면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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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Fig. 1 2007년 동북아 3개국의 발전원별 소비전력량

Table 1. 2007년 동북아 3개국의 소비전력 발전원 비중

　 일본 중국 한국

신재생에너지(수력제외) 2.71% 0.31% 0.25%

수력 7.28% 15.17% 0.93%

원자력 24.89% 2.21% 35.16%

기타 65.13% 82.32% 63.65%

자료: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자료: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United Nations economic 

data base website

Fig. 2 동북아 3개국의 1인당 신재생에너지 소비

신재생에너지 소비량은 8.44% 증가한다. 1인당 CO2배출량이 

1% 증가하면 1인당 신재생에너지 소비량은 5.23% 증가한다. 

유가와 1인당 신재생에너지 소비량은 유의한 관계를 갖지 않

는다.

3. DATA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한국, 중국, 일본이다.분석기간은 

1990년부터 2006년까지이며, 자료는 3개국의 1인당 신재생

에너지 소비, 1인당 실질GDP, 1인당 CO2배출량, 실질유가의 

연간자료이다. 신재생에너지 소비량은 수력을 제외한 지열, 

태양, 풍력, 목재와 폐기물의 발전량이다.

신재생에너지 소비량과 CO2 배출량의 연간 자료는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의 자료를 이용한다. 실

질GDP와 인구통계는 United Nations economic data base

를 이용한다. 그리고 유가는 BP(2009)를 이용한다.

Fig. 1은 2007년 동북아의 전체 소비전력량을 원자력발전, 

수력발전, 수력을 제외한 신재생에너지발전 등으로 분류한 그

래프이다. 2007년 기준으로 일본, 중국, 한국의 전체 전력소

비량은 각각 1,007,067GWh, 2,835,000GWh, 386,000GWh

이다. 3개국의 수력을 제외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각각 

27,260GWh, 8,740GWh, 980GWh 이다. 

Table 1은 2007년 기준의 일본, 중국, 한국의 소비전력량에 

대한 발전원별 구성비이다. 수력을 제외한 신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은 일본, 중국, 한국이 각각 2.71%, 0.31%, 0.25%이다. 

수력발전 비중은 일본, 중국, 한국이 각각 7.28%, 15.17%, 

0.93%이다. 원자력발전 비중은 일본, 중국, 한국이 각각 

24.89%, 2.21%, 35.16%이다.

Fig. 2는 동북아 3개국의 1인당 신재생에너지 소비량을 나

타낸 그래프이다. 일본은 1980년대에 신재생에너지 소비를 

시작하였고, 한국과 중국은 1990년대에 시작하였다. 신재생

에너지 소비 시작 시점이 상이하므로 국가간 신재생에너지 

소비량은 15배 이상 차이가 있다. 3개국의 신재생에너지 소

비 패턴을 효과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일본을 주축에 표시하

고, 중국과 한국을 보조축에 표시하였다. 

2006년 기준으로 일본의 1인당 신재생에너지소비량은 202.92 

kWh이며, 중국의 4.75kWh보다 42.7배, 한국의 12.3kWh보

다 16.5배 많다. 1인당 신재생에너지 소비량은 3개국 모두 

1990년 이후부터 증가추세이다. 2000년에 일본, 중국, 한국

의 1인당 신재생에너지소비량은 각각 145.75kWh, 2.34kWh, 

8.55kWh였다. 2006년의 1인당 신재생에너지소비량은 각각 

202.92kWh, 4.75kWh, 12.29kWh였다. 2000년과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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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동북아 3개국의 신재생에너지 소비량의 연평균 증가율

　 일본 중국 한국

1991~2006 4.73% 147.44% 260.06%

1996~2006 4.13% 18.01% 14.29%

2001~2006 6.61% 15.76% 30.77%

자료: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자료: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Fig. 3 동북아 3개국의 1인당 CO2배출량

Table 3. 동북아 3개국의 1인당 실질GDP 연평균 성장률

　 일본 중국 한국

1991~2006 0.99% 9.35% 4.67%

1996~2006 0.95% 8.42% 3.73%

2001~2006 1.59% 9.49% 4.27%

자료: United Nations economic data base

자료: United Nations economic data base

Fig. 4 동북아 3개국의 실질GDP

을 비교하면 증가율은  일본이 39.22%, 중국이 103%, 한국이 

43.86%이다.

한국의 1인당 신재생에너지 소비량은 2001년의 7.34kWh

에서 2002년의 16.34kWh로 122.46% 상승하였다. 2003년에

는 5.66kWh로 다시 하락하였다. 그리고 2003년 이후에 지

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다. 한국은 2002년 2월에 ｢대체에

너지개발 및 이용, 보급 촉진법｣을 개정하고, 초기시장 창출

을 위하여 대체에너지사용을 의무화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시

행으로 인해 2002년에 신재생에너지 소비량이 급증하였다.

Table 2는 동북아 3개국의 신재생에너지 소비량의 연평균 

증가율을 나타낸 표이다. 1991년부터 2006년의 자료를 5개

년, 10개년, 15개년의 세 구간으로 구분하여 연평균 증가율을 

구하였다. 일본의 신재생에너지 소비량의 연평균 증가율은 세 

구간 모두에서 중국과 한국보다 낮다. 일본은 1980년에 ｢석유

대체에너지의 개발 및 도입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 후로도 ｢신에너지 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실시하였다. 일본의 신재생에너지보

급 시기가 중국과 한국에 비해 빠르기 때문에 1990년 이후의 

신재생에너지 소비량의 증가율이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Fig. 3은 동북아 3개국의 1인당 CO2 배출량을 나타낸 그래

프이다. 중국의 1인당 CO2 배출량은 1990년의 2.00 CO2-ton

에서 2006년의 4.58 CO2-ton으로 129% 증가하였다. 일본의 

1인당 CO2배출량은 1990년의 8.53 CO2-ton에서 2006년의 

9.78 CO2-ton으로 15% 증가하였다. 한국은 1990년의 5.68 

CO2-ton에서 2006년에 10.53 CO2-ton으로 86% 증가하였

다. 한국의 1인당 CO2배출량은 1999년에 일본의 수준보다 높

아졌고, 2001년 이후 비슷한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Fig. 4는 1990년부터 2006년까지 동북아 3개국의 실질

GDP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3개국의 실질GDP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Table 3은 동북아 3개국의 1인당 실질GDP의 연평균 성장

율을 나타낸 표이다. 1991년부터 2006년의 자료를 5개년, 10

개년, 15개년의 세 구간으로 구분하여 연평균 성장율을 구하

였다. 1991년부터 2006년까지 중국의 1인당 실질GDP는 연

평균 9.35%씩 증가했다. 1991년부터 2006년까지 일본의 1인

당 실질GDP는 연평균 0.99%씩 증가했다. 1991년부터 2006

년까지 한국의 1인당 실질GDP는 연평균 4.67%씩 증가했다.

실질유가는 WTI 원유의 현물가격을 미국의 소비자물가지

수로 디플레이트(deflate)하여 도출한다. 실질유가로 Brent 

유가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Sadorsky(2009a)에 따르면 W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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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United Nations economic 

data base website, United Nations economic data base 

Fig. 5 동북아 3개국의 신재생에너지 소비량과 1인당 GDP

자료: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United Nations economic 

data base website

Fig. 6 동북아 3개국의 신재생에너지 소비량과 1인당 CO2배출량

자료: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United Nations economic 

data base, BP(2009)

Fig. 7 동북아 3개국의 신재생에너지 소비량과 실질유가

유가와 Brent 유가의 상관계수가 0.998로 차이가 적으므로 두 

변수는 무차별하다. 실질유가는 1990년의 18.75 US$/barrel

에서 1998년의 8.83 US$/barrel로 53% 하락하였다. 1990년

부터 1998년까지 하락추세이며, 1998년 이후 증가추세로 바

뀐다. 2006년의 실질유가는 32.75 US$/barrel이며, 1998년

에 비해서 271% 상승하였다.

Fig. 5는 동북아 3개국의 신재생에너지 소비량과 1인당 

GDP의 분산형 그래프이다. 자료가 양극으로 나뉘어 나타나

므로 선형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

Fig. 6은 동북아 3개국의 신재생에너지 소비량과 1인당 

CO2배출량의 분산형 그래프이다. 자료가 양극으로 나뉘어져 

나타나고, 3분의 2이상의 자료가 X축의 왼쪽에 수직으로 분

포되어 있어 선형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 Fig. 7은 동북아 

3개국의 신재생에너지 소비량과 실질유가의 분산형 그래프

이다. 점들이 수직으로도 산발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Fig. 5~7으로부터 신재생에너지소비를 유의적으로 결정

하는 요인들을 식별하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는 두 변수 사

이에 선형의 관계가 그려지는 분산형 그래프를 갖는 경우에 

일정한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기대하게 되지만, 일본, 중국, 

한국의 3개국의 자료를 통합하여 표시한 그래프로부터는 이

러한 기대를 할 수 없다.

4. 실증분석
 

본 연구는 실증분석모형으로 식 (4), 식 (7)을 설정한다. 분

석방법으로는 OLS분석, 고정효과․확률효과모형분석, 패널GLS

분석을 사용한다.

     (4)

RE : 1인당 신재생에너지 소비의 자연로그 값

X : 1인당 실질 GDP의 자연로그 값, 1인당 CO2 배출량의 

자연로그 값, 실질유가의 자연로그 값 중의 한 가지

t : 시간(1990년~2006년)

식 (4)에서 RE는 종속변수로서 신재생에너지 소비를 나타

낸다. 신재생에너지 소비의 설명변수로 국민소득(Y) 또는 CO2 

배출량(CO2) 또는 실질유가(ROP)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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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국가별 OLS 추정결과

상수항 1인당 GDP 1인당 CO2 실질유가

일본

1인당

GDP

-29.585***

(-9.75)

4.280***

(14.37)

1인당

CO2

5.616***

(5.785)

3.789***

(8.76)

실질

유가

13.135***

(34.39)

0.321***

(34.39)

중국

1인당

GDP

-23.625***

(-5.01)

4.868***

(6.85)

1인당

CO2

2.625

(1.34)

6.176***

(3.12)

실질

유가

6.113

(1.19)

0.895

(0.48)

한국

1인당

GDP

-99.664***

(-5.39)

11.882***

(5.90)

1인당

CO2

-25.379***

(-6.11)

16.213***

(8.40)

실질

유가

8.197

(1.18)

0.438

(0.17)

주: *,**,***는 각각 1Y0%, 5%, 1%의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함.

 : (  )는 t-통계값임.

Table 4는 OLS분석의 추정결과이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에 1인당 GDP와 신재생에너지 소비량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일본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신재

생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한다. 1인당 CO2배출량과 신재생에

너지 소비량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유가와 1인

당 신재생에너지 소비량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유가가 상승하면 석유의 대체재로 고려하는 신재생에너지의 

소비가 증가한다. 따라서 일본에서 석유와 신재생에너지의 

대체재 관계가 성립한다.

중국의 경우에 1인당 GDP와 신재생에너지 소비량은 유의

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중국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신

재생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한다. 1인당 CO2 배출량과 신재생

에너지 소비량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유가는 신

재생에너지 소비량과 유의한 관계를 갖지 않는다.

한국의 경우에 1인당 GDP와 신재생에너지 소비량은 유의

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한국의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신

재생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한다. 1인당 CO2배출량과 1인당 신

재생에너지 소비량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유가

는 신재생에너지 소비량과 유의한 관계를 갖지 않는다. 

본 연구는 17년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지만 연간데이터를 

사용하므로 각 국의 자료수는 작다. 자료수가 작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3개국의 자료를 패널자료로 구성하여 회귀분

석을 실시할 수 있다.

이처럼 국가별 자료를 합하여 분석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

기 위해서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으로 분석을 실시한

다. 고정효과모형은 각 국가의 특수한 사항을 고정시키는 방

법이며, 확률효과모형은 각 국가의 특수한 사항을 하나의 확

률변수로 모형화하여 국가의 특수한 사항을 모형에 반영시킨 

것이다. 두 가지 분석방법 중에서 동북아의 신재생에너지 소

비 분석에 적합한 모형을 선택하기 위하여 Hausman Test를 

실시하였다.

식 (5)는 Hausman 통계량이다. 그리고 식 (6)는 Hausman 

Test에서 사용하는 가설이다.

 ′ 


 (5)

  
 ≠

 (6)

는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계수 이고, 는 

확률효과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계수이다. 식 (6)의 귀무가

설에 의하면 고정효과 모형의 추정치와 확률효과모형의 추정

치의 차의 극한값이 0 이므로,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

의 추정량이 모두 일치추정량을 갖는다. 식 (6)의 대립가설에 

의하면 고정효과모형의 추정치와 확률효과모형의 추정치에 

차이가 존재하므로,확률효과모형 추정량이 일치추정량이 되

지 못하고, 추정 결과에 체계적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귀

무가설을 기각하지 않으면 확률효과모형이 효율적이고, 귀무

가설을 기각하면 고정효과모형이 효율적이다.

Table 5는 Hausman Test를 실시한 결과이다. 검정결과에 

따르면 1%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므로, 동북아의 

신재생에너지 소비와 GDP, CO2배출량, 유가의 관계를 설명

하기 위해서는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고정효과모형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1인당 GDP와 신재생

에너지 소비량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1인당 CO2

배출량과 신재생에너지 소비량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가진

다. GDP 및 CO2 배출량이 신재생에너지 소비량과 유의한 양

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결과는 Sadorsky(2009a)의 결과와 일

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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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Hausman Test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상수항
-35.851***

(12.153)

-17.297***

(6.463)

1인당 GDP
3.505*

(1.913)

2.792***

(1.049)

1인당 CO2
9.042***

(3.175)

-3.562

(2.690)

실질유가
-3.298***

(0.874)

0.341

(1.337)

Hausman Test chi
2
 = 31.42***

주: *,**,***는 각각 10%, 5%, 1%의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함.

: (  )는 t-통계값임.

Table 6. PanelGLS 추정결과

변수  패널GLS

상수항
-12.660***

(2.363)

1인당 GDP
2.278***

(0.504) 

1인당 CO2
-2.621*

(1.345) 

실질유가
0.001

(0.398)

Likelihood-ratio Test chi
2
 = 116.68***

Wooldridge Test F = 25.594**

주: *,**,***는 각각 10%, 5%, 1%의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함.

: (  )는 Z-통계값임.

그러나 유가와 신재생에너지 소비량은 유의한 음의 상관관

계를 가진다. 이는  Sadorsky(2009a)의 결과와 불일치한다. 

이와 같은 추정결과는 고정효과모형의 동분산 가정이 충족되

지 않아서 발생하는 오류일 수 있다. 고정효과모형은 패널자

료의 동분산을 가정하므로 패널자료를 구성하는 국가의 분산

이 상이하다면 분석결과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패널자료의 동분산 여부를 검정하기 위해 Wald 검정을 실

시하였다. Wald 검정의 귀무가설은 패널자료에 동분산이 존

재하는 것이다. 검정결과에 따르면 p값이 0.000이므로 귀무

가설이 기각된다. 패널자료에 이분산이 존재하므로 동북아의 

신재생에너지 소비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고정효과모형

을 이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따라서 패널자료의 이분산성

을 고려한 패널GLS분석을 적용한다.

패널GLS분석에 사용하는 모형은 식 (7)과 같다. 이는 Sadorsky 

(2009a)의 장기탄력성 추정모형 식 (3)과 동일하다. 

      (7) 

RE : 1인당 신재생에너지 소비의 자연로그 값

Y : 1인당 실질 GDP의 자연로그 값

CO2 : 1인당 CO2 배출량의 자연로그 값

ROP : 실질유가의 자연로그 값

i : 국가(일본, 중국, 한국)

t : 시간(1990년~2006년)

Table 6은 패널GLS분석의 추정결과이다. 패널GLS분석은 

패널자료를 이용한 회귀분석에 사용되는 방법으로 Pooled 

OLS에서 발생하는 이분산성 및 자기상관관계에서 기인하는 

계수 추정의 문제점을 보완한 방법이다. 

패널GLS분석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Likelihood Test

와 Wooldridge Test를 실시하였다. 결과는 Table 5의 하단

과 같다. Likelihood Test의 귀무가설은 동분산을 가지는 것

이다. 검정결과 1%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므로 자

료에 이분산이 존재한다. 

그리고 Wooldridge Test의 귀무가설은 1계 자기상관이 존

재하는 것이다. 검정 결과에 따르면 5% 유의수준에서 귀무가

설을 기각하므로 자료에 자기상관이 존재한다.

패널GLS분석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1인당 GDP는 신재생

에너지 소비량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Apergis 

and Payne(2010)에 따르면 OECD국가에서 GDP와 신재생에

너지 소비량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성립하였다. 이는 동북

아의 세 국가에서도 동일하다. 

그러나 1인당 CO2배출량의 추정계수는 음의 부호를, 실질

유가의 추정계수는 양의 부호를 가졌다. 1인당 CO2배출량의 

추정계수는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하며, 실질유가의 추정계

수는 10%, 5%, 1%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지 않다.  

동북아 3개국에서 1인당 CO2 배출량이 증가하면 신재생에

너지 소비량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일반적으로 

각 국이 CO2 배출량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의 도

입을 추진하는 것과는 반대의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가 도출

된 것에 대한 원인으로 1인당 자료를 사용한 것, 자료의 기간

이 짧은 것, 일본을 제외한 한국과 중국에서 아직까지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 정도가 낮은 것을 언급할 수 있다. 자료의 기

간이 보다 더 축적되고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정도가 높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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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을 대상으로 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실질유가의 추정계수가 유의하지 않으므로 동북아 3개국

에서 실질유가의 변동은 신재생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분석기간에 한정해서 보면 동북아에서 

유가가 상승하더라도 신재생에너지 소비가 증가하지 않으므

로, 석유와 신재생에너지의 대체재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 결과도 일반적인 견해와는 괴리를 갖는

다. 이에 대해서도 1인당 CO2배출량에서의 원인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5. 결 론

OLS분석을 사용하여 일본, 중국,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소

비량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인당 GDP와 신재생

에너지 소비량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1인당 CO2 

배출량과 신재생에너지 소비량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

진다. 유가와 신재생에너지 소비량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

지만, 일본의 경우에만 유의하였다. 

패널GLS분석 결과에 따르면 동북아 3개국의 1인당 GDP가 

증가하면 신재생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1인당 

CO2배출량의 추정계수는 음의 부호를, 실질유가의 추정계수

는 양의 부호를 가졌다. 1인당 CO2 배출량의 추정계수가 음

의 부호를 갖는 것은 CO2 배출량의 증가하더라도 온난화가스 

배출량이 적은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대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각 국이 CO2 배출량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의 도입을 추진하는 것과는 

반대의 결과이다. 

실질유가의 추정계수는 유의하지 않으며, 분석대상의 기간

에 한정해서 동북아에서 유가가 상승하더라도 신재생에너지 

소비가 증가하지 않으므로, 석유와 신재생에너지의 대체재관

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결과도 일반적인 

견해와는 괴리를 갖는다.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에 대한 원인으로 1인당 자료를 사

용한 것, 자료의 기간이 짧은 것, 일본을 제외한 한국과 중국

에서 아직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정도가 낮은 것을 언급할 

수 있다. 자료의 기간이 보다 더 축적되고 신재생에너지의 보

급 정도가 높아진 시점을 대상으로 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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